
2. 직원/조교 대상 정책토론회

□ 소통 및 화합, 갈등 관리 방안은?

학교 내·외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대학 내 다

양한 직군과 직렬이 있고, 각자가 처해진 환경에 따라 갈등, 갑질, 막말이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 발전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수장 특히, 대학의 총장의 큰 역할 중 하나는 구성원간 발생한 불협화

음을 없애고, 갈등을 화합으로 불통을 소통으로 만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

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개인에게만 맡길 수 있

는 문제가 아니라, 화합, 소통, 존중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으로 보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대학에도 행복인권센터, 갑질신고센터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원간 또는 같은 구성원직군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봉

합하고, 신뢰·소통·화합을 통한 서로 존중받고,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

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신뢰·소통·화합 그리고 인격이라 하시니 저의 아이콘을 말씀하신 것 같
군요.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흥망성쇠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슬로건도“사람이 먼저이다.”입니다. 역시 대학발전의 견인차
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의 갈등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시 금오공대라
는 작은 사회에도 교수, 직원, 학생 등 그룹 안에도, 그리고 그룹 간에
도 갈등의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의 근원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해의 부족, 신뢰와 소통의 부족
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의 원인은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제가 총
장이 된다면 저부터 편가르기 없이 구성원 모두가 금오공대편이며, 모
든 구성원이 서로 공감을 느끼고 소통과 화합을 하도록 저부터 나서겠
습니다.

  우리대학에 행복인권센터가 있지만, 과연 지난 4년 동안 몇 건의 신
고가 들어왔을까요? 아니, 신고한 교직원이 있을까요? 교무처장 시절에 
20여년 가까이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와 갑질사건을 해결했던 사실을 대
다수 구성원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인권센터를 독립기구화 하여 센터장을 외부의 변호사로 위촉하고, 
본부는 센터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을 활용한 회의 또는 도시락 회의를 가능한 지양하며, 매주 수
요일 오후시간에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행
사의 날’로 지정하겠습니다.


